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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수수료 폭등,
이민자 허리 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

인 1.5세 태정(Tae Chong, 50)씨가 11월 5일

치러진 메인주 포틀랜드시 3지역구 시의원

선거에서 다른 4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최초

의 아시안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포틀랜드

시의회는 이로써 9명의 시의원 중 4명이 유

색인종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포틀랜드프레스헤럴드(Portland Press

Herald)에 따르면, 전 학교 이사회 이사이자

커뮤니티 소셜서비스 기획자인 태정씨는 포

틀랜드시 서쪽에 위치한 제 3지역구 선거에

서 투표자 43%에 달하는 총 1790표를 득표해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에드 서슬로보치는

1050표(25%)를, 앤드류 보크는 857표(21%),

앤드류 그래햄은 256표(6%), 랠라 카가는

199표(5%)를 각각 득표했다. 

이번 선거는 3지역구 시의원이던 브라이

언 배트슨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5명의 후보

가 선거에 뛰어들면서 치열하게 진행됐다.

제 3지역구는 리비타운(Libbytown), 스트

로드워터(Stroudwater), 로즈몬트(Rose-

mont) 3개타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햄

은 커뮤니티 리더였고, 설스비치는 전 시의

원, 보크는 레스토랑 소유주, 카가는 잡지 발

행인이었다. 

정씨는 메인주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감독

하는 비영리단체 <캐톨릭 채러티스 메인

(Catholic Charities Maine)>의 인력개발 및

사회기업 매니저를 맡고 있다. 학교이사회

이사로 재직중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

틀랜드 평생교육 친우들>을 창립했으며 이

민자들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사업체 설

립을 도와왔다. 

정씨는 포틀랜드 채널 8 ABC뉴스와 인터

뷰에서 “내 부모님은 셋째 아들이 시의원

에 출마해 당선되리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년부터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

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이민신청 수수료

만으로 허리가 휘게 될 전망이다. 미 이민

국(USCIS)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이민국

운영 비용 대비 이민수수료 정산을 통해

이민 수수료를 대폭 조정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민수수료 조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

되며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수료

최종안을 내년 초반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 인

상폭은 21%이지만 실제적 이민자들이 많

이 이용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수수

료를 실제로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

렸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

▶▶7면으로 계속

▶▶3면으로 계속

한인 태정씨 포틀랜드 최초 아시안 시의원 

메인주 포틀랜드시 시의원 선거서 4명 후보 따돌려
유권자 43%인 1790표 획득해 2위와 큰 격차 승리
포틀랜드 시의 다양성 반영, 9명중 4명 유색인종 의원

메인주 포틀랜드시 최초의 아시안 시의원으로 당선된 태정(50)
(사진= 메인 매거진)

4인가족 영주권 신청 
이민국 수수료만 최대 $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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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단체들이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내용이 크게 다

르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

럼에도 개인적으로 꼭 빠지지 않

고 참석하고 싶은 행사가 시민협

회 영리더십심포지움(YLS)이다. 

정치인, 판사, 변호사, 교수, 의

사, 그리고 언론인 등 미국사회 전

문직에 진출한 한인 미국인들이

주요 연사로 초청되어 그들 삶의

노하우와 그들만의 독특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어른도 어른이지만 청

소년들은 꼭 들었으면 하는 행사

가 바로 이 영리더십심포지움이다

. 2세 청소년들을 위해 기획됐고

주인공인 행사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

했다. 토요일 오후, 무엇에 씌었는

지 차를 몰아 뉴햄프셔로 떠났다.

사실 이경해 회장의 공석도 큰 역

할을 했다. 이 회장은 항상 행사 전

날 또는 당일 이메일이나 문자로

취재를 요청하곤 했다. 그것에 길

들여 졌는지 행사는 까마득히 잊

고 가족들과 다른 곳을 찾았다. 

한 지인이 올해 영리더십심포지

움에 참가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연사 중의 한명의 초청으

로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장성하면

꼭 참석해 듣고 싶게 해주고 싶은

행사였다고 느꼈단다.

그런데 행사의 주요 타겟인 한

인 2세들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더

라는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더구

나 행사 후 시민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찾고 싶었으나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큰 아쉬움이었다

고 전했다. 좀더 계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행사 계획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고. 

사실 이 같은 지적은 거의 매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비슷하게 듣

는 말이다. 이날 진행된 행사만큼

은 정말 좋았지만 행사 전 홍보와

행사 후 웹사이트 기록 등은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작 이 같은 지적을 매년 했어

야 할 기자는 누구보다 시민협회

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행사만

이라도 잘 치러지는 것에 안도한

다. 더구나 시민협회 행사 등을 위

해 11년간 동분서주했던 이경해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마당이

니 더욱 그렇다. 자발적으로 기부

는 물론 자신의 시간까지 기부해

서 일년을 뛰어도 늘 아쉬운 게 한

인단체의 현 주소다. 

이것을 고치고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곧 번아웃(burn

out) 되곤 하는 것을 번번히 목격

한다. 이는 그 사람이 나설 때 함께

나서주지 않고 주위에서 수수방관

하거나 훈수 만을 두는 사람이 대

부분 이어서이다. 비록 직접 도와

주지 않아도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만 해주어도 사정은 분명 달

라진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매년 11월께 진행되는 영리더십심

포지움에 4년 정도만 참여시키고

어떤 것을 느꼈고 무엇이 좋았으

며 무엇을 배웠는지 등에 대해 토

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자녀들과 같은 인종, 같은 환경

에서 좀 더 전문적인 위치까지 진

출한 이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멘토십을 얻기란 쉬운 기회가 아

니다.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참여자가 늘어 이런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가 이어진다

면 이런 행사를 개최한 시민협회,

연사들은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순환은 한인 한가정,

한가정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 청소년 참여가 적은 영리더십심

포지움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참

석치 않고 쓰는 기사도 무의미하

지 않기 위해선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는 영리더십 심포지움에 불참

한 기자가 미안함을 이 글로 갈음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강연 후 시민협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강연자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사
진=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정작 청소년 적은 영리더십심포지움
참석치 않고 쓰는 영리더십심포지움 기사

<기자수첩>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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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됩니다 

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과

거의 경우 영주권 및 신분조정신청

(I-485)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신청

(I-765)과 여행허가신청(I-131)은

무료로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규 이민수수료조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영주권신청

(I-485)은 $1120, 노동허가신청(I-

765)는 $490, 여행허가신청(I-131)

은 $585로 조정되며 모두 하나씩 수

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 재  I-485신 청  비 용

$1225($1140+85(지문채취) 이 세가

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2195

로 무려 $970(79%)이나 오른다. 

또한 현행 영주권 신청에서는 부

모와 함께 I-485를 접수한 14세 이

하의 수수료가 $750이었지만 신규

이민수수료 안에서는 이 같은 혜택

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성기주 변호사는 “14세 이하의

자녀를 2명 가진 4인가족 영주권 신

청수수료는 현행의 경우 총 $3950이

지만 신규 이민수수료가 적용되면 4

인가족 최대 $7,797에 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노

동허가서는 1명만 신청하고, 아예

영주권 획득시까지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을 각오로 여행허가서는 신

청하지 않아야 그나마 신청료를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

청하는 외국노동자이민신청(I-140)

은 현행 $700에서 $545로 다소 낮아

졌으며, 가족이민신청(130)은 $20

오른 $585로, 종교이민신청(I-360)

도 $20 오른 $455로 비교적 소폭 올

랐다. 

시민권 신청도 대폭 올린다. 귀화

를 신청하는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640에서 $1170로 올린다.

다만 지문 채취료는 현행 $85에서

$30로 내린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

청(I-129H1)은 $100 오른 $560, 비

숙련직 취업비자(H-2B)  신청(I-

129H2B)은 $265 오른 $725로 조정

된다. 예체능전문가비자(O) 신청

(I-129O)도 $255 오른 $715로, 주재

원비자(L) 신청(I-129L) 무려 $355

오른 $815로 바뀐다. 다만 신분변경

신청(I-539)은 현행 $370에서 $400

로 소폭 오른다. 

성기주 변호사는 “내년 이민신

청에서 수수료 체계가 대폭 바뀌면

서 수수료 오류로 서류가 반납될 가

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청

”하라고 조언했다.

hsb@bostonkorea.com

이민 신청수수료 폭등, 이민자 허리 휜다 

시민권 신청료도 현행 640에서 $1170로 폭등 

▶▶1면에 이어서

미 이민국이 연방관보에 14일 게재한 이민수수료 조정 제안안. <자료 =연방관보>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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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의원수 인구비율 대비 턱없이 낮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

사추세츠 비영리기관 매스아이엔시(Mass

INC)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매스포

워드(MassForward)>에 따르면 아시안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인구 수에 비해 턱없

이 모자란 선출직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백인 위주의 의

회란 지적을 이 연구보고는 구체적으로 확

인시켜 준 셈이다. 

매사추세츠 주민 대비 상하원수를 살펴

보면 백인은 71%의 인구 비율에 비해 전체

의석수 중 87%를 차지해 무려 17%나 과도

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

시안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지만 의석

수는 2%에 불과해 가장 대표성이 낮았다.

흑인도 7%의 인구구성에 3%의 의석수만

보유했으며 남미계 또한 12% 인구 구성에

비해 7%의 의석수를 보유한 것에 그쳤다. 

유색인종의 경우 인구 비율에 맞는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석수에 비

해 31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여성 또한 매사

추세츠 전체 인구의 52%로 과반수를 넘기

고 있지만 의석은 29%에 불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47석의 여성의원이 더 선출

되어야 한다.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선출직

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마

찬가지였다. 최악의 경우는 브락톤으로

64%가 유색인종임에도 불구하고 타운 선출

직 수는 6%에 불과했다. 피치버그도 34%의

인구구성에 비해 5%의 유색인종 선출직, 로

웰, 헤버힐, 폴리버 등지도 유사하게 선출직

구성비율이 낮았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유색인종이 선출직

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는 선거가

거의 도전자 없이 내부자들에 의해 독점되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8년 본

선거에서 주 의회 의석의 3분의 1만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으며, 예비선거 및 본선거를

통틀어 단 절반 정도만이 경선에 의해 선출

되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매사추세츠 의회의 권력집중도의 심화도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당수의 의원들이 특별선거로 선출되고 있

는데 이 같은 선거의 투표율은 극도로 낮아

기존의 권력층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

이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신문의 쇠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래 주내 신문사의 인력 3분의 2가

감축됐으며 이 같은 신문의 기능 감소는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주

민들의 관심 유발 저하를 유도해 결국 의회

의 다양성 부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해결방법을 위한 제언으로, 지방 및 주선

거 통합실시, 후보 및 당에 대한 공공자금 제

공, 신문에 대한 투자, 투표 등 정책에 대한

교육 강화, 지방선거 청소년 참여 허용, 선

거당일 등록 허용, 선호투표제(Ranked-

Choice Voting)도입 등을 권유했다. 

hsb@bostonkorea.com

매스아이엔시 보고서 아시안 7%인구 의석은 2%불과 
백인들 의석은 87%로 무려 17%나 과도한 의석 보유 

백인들의 대표성은 과다한 반면 유색인종의 의석수는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자료=Ma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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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년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을 전해 유학생 사

회의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는 유학

생 자선단체, 기부오렌지보스톤(Give

Orange Boston, 이하 GIV.O Boston)이

후원자 혹은 후원 단체를 찾고 있다.

GIV.O Boston은 한인 유학생들의 인

식개선과 소액기부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여 학기마다 모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한국

내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에 전

달된다. 임원진들이 한국에 위치한 수혜

자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

하는 방식이다. 

그간 GIV.O Boston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나 지체장애인들을 채용해 의류를 제

작하는 사회적 기업인 (주)아름다운 사람

등을 지원해왔고, 작년에는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주)코액터스의 고

요한 택시에 기부했다. 

일례로 2019년 상반기 GIV.O Boston은

<THE GIV.O GUYS>라는 이벤트를 통

해 모은 금액$2,358.76에 15만원을 더해 8

월 6일 (주)고요한 택시에 전달했다. 이처

럼 GIV.O Boston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

해 작은 나눔으로 변화를 이끄는 일에 주

력하고 있다. 

GIV.O Boston은 올해 상반기까지 뉴

욕지부와 공동으로 수혜자를 선정해 프로

젝트를 진행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독자

적으로 수혜자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 GIV.O Boston 류화인 대표는 “수

혜자 선정 과정은 공정한 투표방식을 거

쳤다”고 밝혔다. 

류 대표에 따르면, 회장단을 통해 수혜

자 후보가 선정되고 참여 의향을 밝힌 단

체 중 임원들 간의 투표 및 이사회의 확정

으로 최종 수혜자가 결정된다. 그 결과, 보

건복지부 위탁기관인 독거노인 종합지원

센터가 선정되었다.

독자적 프로젝트를 시작한 GIV.O

Boston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2020

년 상반기부터 뜻을 함께할 후원단체를

찾고 있다. 후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ivo.boston@gmail.com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서로지 전 대표와 김효경 전 부대표는

졸업으로 자리를 떠났으며, 지난 4월에 선

거로 선출된 류화인(BU) 대표를 중심으

로 여수진(BU) 부대표, 한다니엘(BU) 회

계, 신보현(NEU) 총무 등으로 회장단이

새로 구성돼 현재 단체를 이끌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유학생 자선단체, 후원자를 찾습니다 

당파, 이념 지향 상관없이 찬성 과반 넘어 
공화당 유권자 76%, 무소속 64%, 민주당 63% 찬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무려 67%에 달

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의 대북평화협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평화협상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 76%, 무소속 유권자64%,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63%가 지지의사를 나타내 놀

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진보적 싱크탱크 데이터포프로그레스(Data for

Progress)와 영국기반의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유

거브(YouGov)가 지난 10월 1009명의 유권자를 상

대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지 15%만

미북평화협상에 반대하며 18%의 유권자가 모르겠

다고 답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

여왔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민주당보다 더많이 찬성

한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리더가 주장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스리포

트(Peace Report)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

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한국전이 종식된

다면 분규가 잦은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2020 대선에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

로 내다봤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인들, 미북 평화협상 
압도적 찬성

기부문화, 함께 만들어 갈 후원자 혹 후원단체 
GIV.O BOSTON, 유학생 기부문화 정착 목표 

왼쪽부터 코액터스㈜ 노정빈 이사, GIV.O 김지언 뉴욕대표, 코액터스㈜ 이준호 팀장, 코액터스㈜ 강동섭 사업총괄, GIV.O 배범주 이사 (사진=코액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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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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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전국 연대 출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2019 입양인 시민

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시

민단체 연대가 출범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는 11월 13일, 연방의사

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

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민주,

워싱턴)와 공동발의자 랍 우달(공화

, 조지아)의원을 포함한 연방 하원의

원 4명과, 전국각지의 입양인 시민권

활동단체 및 입양가족들이 함께 했

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가  입 양 인 권 리 캠 페 인

(Adoptee Rights Campaign; 이하

ARC)과 홀트와 협력, 해외출생 입

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관련 의식 증

진, 교육 및 옹호활동을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했다. 

ARC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

된 입양인 중 최대 49,000명이 시민권

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취합했을

때 이 중 절반가량이 한국출신일 가

능성이 높다. 

2016년부터 매 회기 "입양인 시민

권 법안"을 발의 주도한, 하원 국방

위원장 아담 스미스 의원은 "여러분

들의 커뮤니티의 관심 덕분에 수년

간 이 이슈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

다"며 시민단체 및 풀뿌리 단계에서

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꾸준한 지

지를 당부했다. 

2019년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랍 우달 의원 또한 "이 법안이 통과

될 때 뉴욕타임즈 1면에 보도가 되지

는 않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입

양인들이 몇십년간 미국에 거주하

고 나서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해결에 누

구나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 또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초당

적인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

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유사법안

이 발의되었지만, 매번 의회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

여 계류상태로 회기가 끝났다. 올해

는 발의 시점도 빨랐으며, 그 어느 때

보다 빠른 속도로 초당적인 공동발

의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진전상황에 고무되었다고 전했다. 

송국장은 "실제 올해 법안에는 하

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부터, 연방의

회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까지 정치

적 스펙트럼 내 모든 위치에서 지지

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

다"고 덧붙였다.

2019년 11월 13일 기준, 하원 법안

에는 공화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15명 등의 공동발의자가 지지를 표

했다. 이 날 행사에는 또한 그레이스

맹(민주, 뉴욕)의원과 길 시스네로

스(민주, 캘리포니아)의원이 참석 본

인들의 지지배경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입양인에게 시민권 안주는 이상한 나라 미국 
4만9천명 입양인 시민권 없어, 절반 한국출신 추정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아담 스미스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고미술품 경매 출품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의 미술품

경매회사 스키너 (Skinner Auc-

tioneers)가 오는 2020년 3월 20일

아시아미술품 경매를 위해 한국 고

미술품 출품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 고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

며 경매 출품을 원하는 한인들은

11월 22일까지 스키너 경매 소속 전

문가 김수형씨(skim@skinneri-

nc.com)에게 사진을 보내서 판정

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 감정을 통

해 경매 가능한 물품으로 판정되면

스키너 보스톤 사무실에서 직접 감

정을 실시한다. 이후 감정가가 정

해지고 2020년 3월 경매에 출품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수수료는

낙찰가 $1,000 이하는 30%, $1,001-

10,000 는 20%, $10,001 이상은 10%

다.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사

진 및 온라인 포스팅 경비 $40이 각

작품 당 지불해야 한다. 

지난 9월 14일 진행된 아시아미

술품 경매에서 가장 고가로 낙찰된

5개 작품에서 한국미술품 4점이 포

함되는 성과를 이룰 만큼 한국미술

품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일례로 채용신 초상화(사진)는

$10,000-20,000 낙찰 예상이었으나

$79,950에 낙찰되었으며 19세기말

백자 복숭아형 연적은 $600-$800

예상이었으나 $10,455에 낙찰되었

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 미술

스페셜리스트 정수형씨 (508-970-

3274)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경매회사 스키너 2020 미술품 경매품 모집중 

“입 양 인  시 민 권  법 안 ”

(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6

년부터 매 회기 발의되어, 소아 시

민권 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된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automatically and

retroactively) 시민권 부여를 목적

으로 함.

법안 적용 요건은 연령제한 외에

는 소아 시민권 법과 같으며, 추가

로 입양 당시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또한 2019년 법안은 적용 대상에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출생 미국입양인 (추방입양인 포함

)들도 포함. (2016년 법안에는 제외)

해당 법안 (H.R. 2731)은 하원에

서 2019년 5월 14일 아담 스미스 (민

주, 워싱턴-9) 의원이 발의 (랍 우달

의원 공동발의)하여, 2019년 11월 13

일 현재 민주당 의원 15명, 공화당

의원 16명의 Co-Sponsor를 확보.

(Co-sponsor 총 31명)

상원에서 S.1552 법안이 2019년 5

월 21일 로이 블런트 (공화, 미주리)

의원이 발의 (에이미 클로부차 의원

및 수잔 콜린스 의원 공동발의)되어

, 2019년 11월 13일 현재 민주당 의원

3명, 공화당 의원 1명의 Co-Spon-

sor를 확보. (Co-Sponsor 총 4명)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 요약:
2019년 입양인 시민권 법안 (H.R. 2731 / S.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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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태정씨 포틀랜드 최초 아시안 시의원 

12월 14일 11시 Dadham Hilton Hotel에서 
고 한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 평

생 우시는 것을 한 번 봤는데 오늘 두번째로

우셨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번 선거 출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감동을 감

추지 않았다. 

2010년 샌서스에 따르면 메인의 주도인 포

틀랜드시는 66,194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85%

가 백인, 7.1%가 흑인, 3.5%가 아시안, 3%는

남미계가, 0.5% 미원주민들 순으로 구성됐다

. 백인의 인구는 1990년에 무려 96.6%에 달했

으나 최근 들어 소수 유색인종들 비율이 증가

되면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태정씨의 당

선은 이 같은 포틀랜드시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씨는 7살 때인 1976년 한국에서 메인의

포틀랜드로 부모님 그리고 두 형과 함께 이민

을 왔다. 정씨는 메인매거진(Maine Maga-

zine)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거리를 나가

면 자신을 보기 위해 차가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해서 쳐다볼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학

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유일한 아시안이

었을 정도였다. 

정씨는 “조금 무서웠지만 아시안이 유일

해서 크게 눈에 띄는 것도 매혹적이었다. 결

국 이렇게 주목받다 보니 모든 규칙을 준수하

는 사람이 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같은 태

도는 성년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항상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을 띠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백인 일색의 사회에서 유색인종으

로서 얻은 일종의 학습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던메인대학(University of South-

ern Maine, 이하 USM)에서 석사학위를 취

득했고, 같은 USM에서 MBA를 취득했다.

20여년간 유색인종 및 새 정착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왔다. 어드밴스먼트오브칼러드피

플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라틴어

메리칸시민연합연맹(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아시안헤리티지

재단(Asian American Heritage Founda-

tion), 포틀랜드학교위원회 임원 및 이사로

일했다. 

아이리시계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셜워커

인 수잔과 결혼해 슬하에 두딸을 두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한인 1.5세로 1976년 메인에 건너온 그는 사람들이 차를 멈춰 구경할 정도로 이색적인 아시안이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

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회장 이강원)

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11시에 데드햄

(Dedham) 힐튼호텔에서 동문과 가족들

을 초대하는 연말파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파티에는 특별 프로그램, 작은 음

악회, 래플 경품 등이 준비 되어있다. 특히

신입 동문 및 차세대 동문들의 참가를 독

려하기 위해 35세 이하 동문 및 가족은 참

가비를 면제하고 이와 더불어 베이비시팅

도 제공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워싱턴지역의 자유

여행가 곽노은씨를 초빙, 안전하고 경제

적인 유럽여행 비결, 오랫동안 유럽의 도

시를 구석구석 돌아 본 경험에 의한, 역사

, 문화, 건축, 미술과 음악을 찾아가는

Know-How를 공개한다. 지난 수년 동안

곽노은씨 부부의 유럽세미나는 항상 성황

을 이루었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자주

기사화 되었었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박나래 동

문(08)과 뉴욕에서 거주하는 동기 최예슬

동문은 캐롤, 뮤지컬 등의 듀엣 연주와

Sing along 으로 흥을 더해줄 것이며 이어

서 TV, ipad 등의 푸짐한 상품을 경품 추

첨으로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일인당 $80이며 부부는 $150

이다. 음식주문과 베이비시터  예약관계

로  11월 30일까지 401-874-2695 또는 동창

회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

m/site/snuaane/에서 RSVP해야 한다. 문

의는 snuaane@gmail.com에 할 수 있다. 

<파티 일정>

날짜: 12월 14일 (토) 오전 11시 

장소: Dedham 소재 Hilton Hotel    

25 Allied Drive,. Dedham, MA 02026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동창회, 동문과 가족 연말 파티 개최 

2018년 연말파티에서 1950년대부터 2010년대 학번까지 다양한 연배의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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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가 있는 마을로 향하는 폴라 익스프레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산타는 정말 있는 걸까? 어

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

게 고민했을 문제이다. 산타가 있

는지 궁금해하는 자녀에게 애매

모호한 대답 대신 함께 산타클로

스가 있는 북극으로 떠나는 증기

기관차인 폴라 익스프레스 타보

는 것은 어떨까. 아늑한 기차에 탑

승하여 코코아와 쿠키를 먹고 산

타와 엘프들이 나눠주는 빛나는

은색 종을 흔들며 캐럴을 부르는

경험은 추운 겨울 한켠에 달콤한

기억을 심어줄 것이다. 어쩌면 크

리스 반 알스버그의 소설에 등장

하는 소년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산타가 준 은종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보스톤 과학 박물관 4D 폴라 익

스프레스

보스톤 과학 박물관에서 폴라

익스프레스를 4D로 체험할 수 있

다. 진한 초콜릿 향이 가득한 증기

기관차가 산을 오르고 미끄러져

내리는 동안 녹은 눈송이가 얼굴

을 간질인다. 기차는 15분 동안 운

행되며 2살 이상 탑승할 수 있다.

이용료는 10불이며 박물관 이용객

에 한하여 탑승할 수 있다. 

Museum of Science, 1 Science

Park, Boston, MA 

크리스마스 마을로 향하는 케이

프코드 센트럴 기차

케이프코드 센트럴 철도는 크

리스마스 마을로 향하는 기차를

운행한다. 기차가 승강장을 떠나

는 순간부터 파티가 시작된다. 음

악이 연주되고 엘프들이 통로에

서 춤을 추는 동안 쿠키와 핫초콜

릿이 제공된다. 반짝이는 전구들

로 한껏 장식된 마을이 차창 밖으

로 보이면 크리스마스 마을에 도

착한 것이다. 산타가 주는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다. 11월 29일

부터 12월 23일까지 주말 동안 운

영되며 1인당 34불이다. 2살 미만

은 무료로 탑승 할 수 있다. 

Cape Cod Central Railroad

Depot, 70 Main Street, Buzzards

Bay, MA, www.capetrain.com

졸리 징글 익스프레스

우번에서 타는 졸리 징글 익스

프레스의 탑승일은 12월 15일로 70

분 동안 운행되는 완행기차이다.

기차는 보스톤으로 향하며 잠깐

정차한 후 다시 우번의 역으로 돌

아온다. 기차는 4번 정오, 2pm,

4pm, 6pm에 출발하며 1인당 37불

이다. 전연령 탑승 할 수 있다. 

The Jolly Jingle Express, An-

derson RTC Station, Commerce

Way and Atlantic Avenue,

Woburn, MA

노스폴 익스프레스

12월 7일 뉴버리포트에서 출발

하는 북극행 기차는 70분 동안 운

영된다. 기차가 북극을 향해 이동

하는 동안 크리스마스 스토리 타

임이 진행되며 따뜻한 코코아와

과자가 제공된다. 산타에게 편지

쓰기, 게임하기, 캐롤 부르기를 하

는 등 신나는 활동도 마련되어 있

다. 2살에서 8살까지 탑승 가능한

기 차 는  하 루  5번 , 11:35am,

1:15pm, 3:15pm, 5:30pm, 7:30pm

에 출발하며 일 인당 40불이다. 

MBTA Commuter Rail Sta-

tion, 25 Boston Way, Newbury-

port, MA, 

icsnorthpoleexpress.com

에다빌 익스프레스

토마스 기차마을이 있는 에다

빌 테마파크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천이백만 개의 전구로 장식

된다. 춤추는 엘프와 초콜릿 우유,

후드 에그노그가 제공되는 기차

는 45분 동안 아름다운 마을을 돌

며 산타가 있는 곳에 데려다준다.

11월 21일과 12월 5, 6, 12, 13, 17, 18,

19, 20에 운행되며 하루 두 번, 오후

5시와 6시에 출발한다. 이용료는

49불로 테마파크 내의 모든 시설

과 놀이기구가 포함되어있다.  2살

미만은 무료이다.

Edaville, 5 Pine Street, Carver,

MA 02330, www.edaville.com

 sun@bostonkorea.com

토마스 기차마을이 있는 에다빌 테마파크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천이백만 개의 전구로 장식된다



The Boston Korea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9종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

자 =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 오찬을 쉐라톤 프레

밍햄호텔에서 11월 14일 목요일 개

최했다. 한국전 69주년을 맞는 2019

년 감사오찬에는 작년에 비해 100여

명 증가한 240명의 참전용사들이 참

여해 오찬을 즐기며 옛 전우들과 담

소를 나눴다. 

김용현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연례 감사오찬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모든 분을 만나 봬서 영광이다

.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서 더욱 기쁘다”

고 말하고 “참석한 한인사회 지도

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

혔다. 그는 또 한국을 대표해서 한

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유업에

대해 감사하고 추모한다고 덧붙였

다. 

김 총영사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 감사오찬 등 여러 기념식 등

과 더불어 한국방문프로그램도 실

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16개 참전국에서 650명이 방문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의 방문객이

라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장했다. 

김 총영사는 또한 “여러 가지 측

면에서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이라

기 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현재

의 휴전협정이 완전한 종전으로 바

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여러분

은 모두가 통일되어 번영하는 한국

을 보기 원할 것이라며 남북의 군사

적 긴장 없이 통일하는 것이 한국,

미국정부가 현재 이루려 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이와

더불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소개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놓

치지 않도록 참전용사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보훈청 프랜시스 유레나 장관은

“미국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국가적인 협력

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인정하고,

한국의 성공이 미국과 16개 연합군

의 덕분이라며 감사하고, 외교관을

내보내 우리의 참전용사들을 격려

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존 톰슨 한국전 참전용사 매사추

세츠 지부 회장과 앨버트 맥카시 매

사추세츠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참전용사

회 강경신 회장(93, 앤도버 거주)과

김태혁(89,샐럼 거주), 박상근(88)

씨 3명의 한인 한국전참전용사가 참

여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장우석 한

인회장과 박찬모 사무총장, 이상원

부회장, 한선우 평통회장 및 이현경

평통부회장, 남일 재미한국학교협

의회 NE회장, 김유경 보스톤한미

예술협회 이사 등이 참여했다 

editor@bostonkorea.com

총영사관 2019 한국전참전용사 감사 오찬 개최

올해 참석자 240여명, 작년보다 대폭 늘어

11월 14일 프레밍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감사 오찬, 올해는 참가자 수가 240명이었다

애국가가 연주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맨 앞은 참전용사 김태혁씨로 자신의 에세이를 영어로 적었으며 이산가족들과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전용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용현 총영사 내외.  오른쪽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참전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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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

지사가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편이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의 불확실성 때문에

패트릭 전 주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도 가까

운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 패트릭

전 주지사는 이미 올해 초에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나

패트릭 전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불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

캠페인과 관련하여 패트릭 전 주지

사와 끊임없이 접촉을 해왔다.

특히 올해 여름에 패트릭 전 주지

사의 친구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리자는 논의

가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선거 출마에 대한 논

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패트릭

전 주지사의 최측근이 전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아직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 짓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민주당 경선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패트릭 전 주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를 빠르게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오와 주 민주

당 전당 대회까지는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뒤늦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소

식이 흘러 나오는 인물은 패트릭 전

주지사가 두 번째이다. 뉴욕 시장을

지냈던 마이클 블룸버그 역시 최근

들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블

룸버그 전 시장은 수일 내로 최종 결

정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패트릭 전 주지사와 블룸버그 전

시장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대통

령 출마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도널드 트

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어 이길 수 있

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jsi@bostonkorea.com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2020 대선 출마 고심
민주당 후보 불확실성 큰 이유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출마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 프렌들리 아이스크

림의 제조와 소매 유통을 해왔던

딘 푸드(Dean Foods)가 지난 12

일 파산을 신청했다. 딘 푸드는

프렌들리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딘 푸드는 프렌들리 아이스크

림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권리

및 생산 시설 등을 지난 2016년에

1억 5,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

다. 한때 미국 내 소매 우유의 최

대 공급자였던 딘 푸드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인들의 우유 소

비량이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받

았다.

또한 소매 업계의 거인인 월마

트에서 자체적으로 우유 생산 시

설을 건설하고 자사의 브랜드로

우유와 유제품을 공급하면서 딘

푸드는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

게 되었다.

파산 신청으로 현재 거래가 중

단되어 있는 딘 푸드의 주식은

지난 11일 주당 80센트에 거래가

마감되었다. 1년 전에 비해 79%

가치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23%가 상

승했다.

jsi@bostonkorea.com

프렌들리 생산 및 유통 회사 파산

프렌들리 아이스크림의 제조와 소매 유통을 해왔던 딘 푸드(Dean Foods)가 지난 12일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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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사회를 뒤흔든 대학입

시 스캔들에서 미국 대입시험

(SAT/ACT) 전 관리자가 유죄

를 인정했다.

NBC뉴스는 시험 관리자였

던 이고르 드보르스키(53)가 13

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법원

에서 돈을 받고 부정행위를 허

용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

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LA) 학

교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학생 1

명당 1만달러(약 1170만원)를

받은 뒤 하버드대 출신인 마크

리델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학생들이 리델이 제공한 답안

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드보르스키가 학생 20

명으로부터 약 20만달러를 받았

다고 말했다. 이 뇌물은 부정입

시 총괄 설계자인 입시 컨설턴

트 윌리엄 릭 싱어가 지불했다

고 한다.

드보르스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징역 20년형을

받았겠지만, 검찰은 연방 판사

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할 예정이

라고 NBC보스턴은 설명했다.

지난 3월 미 연방검찰은 대학

입학성적을 조작하고 대학에

뇌물을 넘는 방식으로 미국 명

문대학에 부정 입학을 꾀한 혐

의로 학부모, 입시 브로커, 대학

관계자 등 50여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브로커 사이 오간

뇌물만 2500만달러(약 292억

5500만원)가 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들 중 다수는 유죄를 인

정했다.  sy@news1.kr

입시스캔들' 시험 부정행위 눈감아준

대입시험 전 관리인 유죄 인정

"1명당 1만달러 받고 대리 시험 등 허용"

보스톤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이고르 드보르스키 미국 대입시험 전 관리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이제부터 매사추세츠 주민들

은 운전면허증의 성별란에서 남성

과 여성이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차량등

록국(RMV)의 시스템이 업그레이

드 된 후 지난 12일부터 가능해졌다

.

찰리 베이커 행정부는 차량등록

국의 시스템이 지난 주말에 업그레

이드 되었다며 차량등록국의 시스

템이 3가지 성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사추세

츠 주의 운전면허증은 성별을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이 남성(male), 여

성(female),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non-binary), 3가지로 나

뉘게 된다.

3번째 성별 옵션은 앞으로 신규

발행되거나 기존 면허증을 갱신하

여 새로 발행하게 되는 모든 운전면

허증에 적용된다. 매사추세츠 주에

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미 워싱턴DC와 14개 주에서 운전면

허증에 성별 중립적인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조리 데커 주 하원의원(민주,

캠브리지)은 매사추세츠 주 교통부

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굉

장한 소식이다. 앞으로 주 정부의

모든 서류에 똑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니다”라고 말했다. 데커 하원의원

은 매사추세츠 주가 관리하고 감사

를 진행하는 모든 서류에서 성별 중

립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카렌 스피라 주 상원의원(민주,

애쉬랜드)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

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

부에서 성별 중립적인 옵션을 운전

면허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을 보게 되어 아주 기분이 좋다”며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밝힐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진

전이다”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운전면허증에 성별 중립적인 옵션 가능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 선택
이미 다른 14개 주에서 시행 중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면허증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남성(male), 여성(female),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non-binary), 3가지로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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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

스(OTT) 강자인 넷플릭스에 도전

장을 내밀며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

(+)'가 출시 첫날에만 가입자 1000

만명을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

널(WSJ) 등이 13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이 소식에 디즈니 주가는 7.3%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디

즈니 주가는 올해에만 35% 이상 상

승했다. 

넷플릭스는 미국내 가입자 6100

만명과 해외 98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디즈니+는 현재까

지는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향후 몇달

내로 더 많은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기존의 아마존닷컴,

CBS, 디즈니가 소유한 훌루까지 온

라인 동영상 사업을 하고 있어 이

분야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애플은 최근 월 4.99달러로 디즈

니+보다 훨씬 저렴한 애플 TV+를

출시했다. AT&T의 'HBO 맥스

(Max)', 컴캐스트의 '피코크'도 내

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디

즈니 측은 투자자들에게 디즈니+

가 오는 2024년까지 6000만~90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게 될 것이며 이정

도가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해왔다.

디즈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의 하나인 '만달로리안', '하이스쿨

뮤지컬 리부트' 등의 오리지널 쇼와

'밤비'와 같은 애니메이션 고전 작

품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디즈니+

가 제공하는 작품들은 약 500편의

영화와 7500편의 TV에피소드다

월트디즈니 측이 디즈니+의 무

료 가입자가 몇명인지 밝히지 않아

1000만 가입자 중 얼마나 유효한 가

입자인지 불분명하다. WSJ에 따르

면 가장 인기있는 구독 프로모션은

3년에 141달러 패키지였는데, 이는

한달에 4달러도 안되는 꼴이다. 또

일부 버라이즌 고객에게 1년간 디

즈니+ 무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

기로 한 것 등이 가입자 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넷플릭스에 도전장 내민 디즈
니+, 출시 첫날 '1천만명 가입'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세

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은행업

계로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구글

이 씨티그룹과 손잡고 수표나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당좌예금 계좌

(checking accounts) 서비스를 시

작한다고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이전에도 신용카드와 결

제 플랫폼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계좌를 직접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미국 은행 및 전국신용조합

감독청(NCUA)과 제휴할 계획"이

라며 "구글페이를 통해 스마트 체크

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이 연방예금

보험공사(FDIC)나 NCUA 보험 계

좌에 돈을 보관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명 '캐시'로 알려진 이 프로

젝트는 구글의 이름 대신 금융기관

의 이름을 붙여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할지

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저 센궁타 구글 부사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인터넷에도 좋고 우리에게

도 좋다"고 밝혔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구글은 고

객 정보를 팔 의도가 없다"고 일축

했다. 

CNBC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소비자 은

행 업무 진출 중 가장 대담한 행보"

라며 "수억명의 소비자들로 무장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은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

망했다. 

최근 들어 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대형 IT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 아마존은 지난해 JP모간체이스와

은행계좌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

로 알려졌고, 애플은 올여름 골드만

삭스와 함께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

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우버 역시 지난달 금융 서비스를

총괄한 '우버 머니'를 신설했고, 페

이스북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새 결제 시스

템을 발표했다. 

이에 미 의회에서는 IT 기업을 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

의원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에 출연해 "(페이스북 암호화폐인)

리브라가 됐든, 구글이든 거대 기술

플랫폼들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새

분야에 진입하는 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거대 기업들이 진입하

면 그 능력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IT기업 규제법 마

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은행까지 손뻗는 구글, 씨티그룹과 손잡고 계좌서비스
구글 "당좌계좌 발행"…'캐시' 프로젝트 일환

美의회선 "IT 기업 빨리 규제해야"

세계 최대 인터넷 그룹 구글이 은행업계로 손을 뻗치자 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할인가 프로모션·무료 혜택 등도 포함

디즈니 주가 7.3% 급등…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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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상대

로 한 검찰의 첫 직접조사가 약 8시

간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사는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한 달 만에 이

뤄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변호인 참여 하

에 오전 9시35분 시작됐다. 조서열

람까지 마친 시간은 오후 5시30분쯤

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

사가 필요하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

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종료 직후 변호

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

신과 관련한 혐의 전체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

했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

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장관으로 이

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

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

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

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

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

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

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

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며 조 전 장관 소

환일정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대기하

던 서울중앙지검 현관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해 곧장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

재되진 않았지만 11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

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증거조작 등 정 교수 혐의에 관여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관측돼왔다.

이밖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

학금 특혜 의혹도 조사대상으로 꼽

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

용해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한 사

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분을 두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36·구속기소)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

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

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

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싸게 WFM

주식을 사들인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

교육업체 WFM이 문재인정부 국

정과제인 2차전지사업 진출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

를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

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

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

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

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

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

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조 전 장

관이 2017년 5월 공직자윤리법상 재

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

고 단골미용사,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

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

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책

임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

도 조사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

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

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

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

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

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

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도 조사대상 중 하나다. 검찰

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

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대상으

로 꼽혔다.

정 교수는 2009년 5월 인권법센터

에서 딸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

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

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

고 있던 조 전 장관이 발급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

다. 조씨의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인턴예정증명

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했

거나 방조했는지도 추궁했을 것으

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

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

류업1호는 블라인드펀드 형태로 운

용돼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

다'는 취지로 같은해 6월자의 운용

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9월2일 기자간

담회에서 이 보고서를 내보이며 '해

당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다'고 해명

했다.

또 정 교수가 가족 자산관리인 역

할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컴

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

수실 컴퓨터 1대를 건네 은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김씨에

게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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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사퇴 한달만에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조국 전 장관 "혐의 전체 분명히 부인…법정서 시비 가릴것"

진술거부 조국 조사 8시간만에 끝,  추가 소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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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

시아나항공[020560]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포함된 HDC

그룹으로 확정된 가운데 13년 이상

회사의 얼굴이던 '날개' 모양의 마

크도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HDC그룹은 올해 안에 금호그룹

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계약을 체

결하고 이후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

이다.

13일 HDC그룹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

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실무

진을 불러 새로운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제작을 지시했다.

브랜드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보라는 것이

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

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

은 여인을 형상화한 CI(기업 이미

지)를 사용했다.

그러다 2006년 2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창립 60년을 맞아 '윙'(날개)

을 형상화한 그룹 통합 CI를 도입하

면서 이때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브

랜드 로고도 통합 CI로 바뀌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부터 통합

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002990]

과 '윙'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

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매출

액의 0.2%이며,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했다.

아시아나는 올해 4월에도 최대 주

주인 금호산업과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계약

인 셈이다.

사용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이

며, 올해 상표사용액은 총 143억6천

7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된 HDC그

룹은 곧바로 새 브랜드 제작에 착수

할 계획이다. 현재 HDC그룹은 별

도의 이미지 로고없이 붉은 색의

'HDC' 글자를 그룹 CI로 사용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글자체인 'HDC'

CI를 기존 '윙' 마크를 대체할 새 로

고로 사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해서 별도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물품에서

로고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

제 적용은 일러야 내년 초는 돼야 가

능할 전망이다.

브랜드 이미지는 바뀌지만 '아시

아나항공' 사명은 당분간 유지될 것

으로 보인다.

정몽규 HDC[012630] 회장은 12

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이 그간 좋은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

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의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HDC와 양쪽 모두 도움이 될 수 있

는 선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

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HDC그룹은 지난해 5월

지주사 출범 이후 현대산업개발그

룹이던 그룹 명칭을 HDC그룹으로

바꾸면서 '부동산114'를 제외한 모

든 계열사 사명에 'HDC' 붙여 사용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HDC현대산업

개발'로, '호텔아이파크'는 '호텔

HDC'로 사명이 바뀌었다. HDC는

현대산업개발(Hyundai Develop-

ment Co.)의 영문 약칭이다.

이에 따라 결국 아시아나항공도

그룹 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이름 앞

에 'HDC'가 따라붙을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오고 있다.

sms@yna.co.kr

정몽규 HDC회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실무진에 교체 지시
금호와 상표사용권 계약도 내년 4월 만료…사명은 일단 유지할 듯

새 주인 맞는 아시아나항공, 13년 만에 '날개' 마크도 뗀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포함된 HDC그룹으로 확정된 가운데 13년 이상 회사의 얼굴이던 '날개' 모양의 마크도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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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자살에 대한 칼럼을 쓴 지 얼마가 안되서

열 한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계의

세계에 들어와 기껏 14년을 버티고 스스로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한 셜리의 자살소식을

접했다. 셜리가 누군 지 잘 몰라 인터넷 정

보를 찿아보다, 천진무구했던 귀여운 그녀

의 어린 사진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련해

졌다.  ‘셜리’의 죽음의 충격을 벗어나

기도 전에 자살을 종용한 한인 여자 유학

생, ‘유 인영’으로 보스턴이 발칵 뒤집혔

다. 세계 제일의 자살 국가라는 불명예도

모잘라 이제는 타살까지?하는 멍멍한 마음

이 들었다.  명문의 가톨릭 대학교중의 하

나인 보스톤칼리지의  여자 유학생이라는

정보에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이가 왜 이

런 끔찍한 일을 져 질렀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한명은 자살을 했고, 다른 한명은 비자발

적 타살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셜리와

율트라군의 자살의 원인에 비슷한 점이 있

다. 셜리의 자살의 원인을 자신의 정체가

들어내지 않으며 온갖 비방과 모욕을 서슴

치 않았는 사이버 집단의 악플,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울트라군

또한 하루에 1천 2백통의  집요하고 집착적

인 살인욕구의 문자를 받으며 자신이 세상

에 존재할 이유를 잃고 말았고  졸업을 눈

앞에 두고 주차장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리

는 자살을 자행하고 말았다. 하루에 1천 2

백여통씩 집요하고 집착적인 살인욕구의

문자를 했던 유씨는 자살을 유도한 비자발

적인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

ter) 혐의로 기소됐다. 즉, 여친의 간접적인

타살이라는 것이다. 셜리는 사이버 집단의

정신적 언어적 공격으로 왕따를 당하는 트

로우마에 빠졌고, 울트라군은 매일 접하는

폭탄문자의 학대성 공격으로 심약한 정신

상태에 빠져갔다. 보지않고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들여보았을까 하는 의

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남들이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그

리 쉬운가? 조그만한 험담일 지언정, 듣고

난 뒤 밀려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

기 위해서는 보통 내공을 요구하는것이 아

니다. 따라서,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들에

게 신경이 써지기 시작한다. 상처 준 사람

의 페이스 북을 자꾸 들여다 보게 되는 심

리와 비슷하다. 하루에 폭탄처럼 밀려오는

저주성의 악플과 문자를 접했던 셜리와 울

트라군의 심신의 상태가 상상이 되지 않는

가?

많은 학자들은 자살은 외부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자기자신을 향해 발생될

때 일어난다고 한다. 타살은 자기를 화나

게하는 대상을 향해 분노와 적대감을 공격

하는것이다. 프로이드는 사람은 누구나 파

괴적이고 공격적인 욕동(Drive)있는데 자

살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상황에서 내

재화된 대상을 향한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남이 아닌 자신을 향하게 될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칼 메닝어(Karl Meninger)는 이

러한 의미에서 자살에서의 적대감(Hos-

tility)은 “죽이고 싶은 소망(The wish to

kill),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the wish to

be killed), 죽고싶은 소망the wish to die)

의 세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자살과 타

살의 근본원인 자신의 내면에 갖고 있는 파

괴적이고 공격적인 욕동에 있다. 다른 점

은 화를 분출하는 대상이 자기이냐, 남이냐

의 차이이다. 너무 화가 나고 미울때 자신

도 모르게, “죽여버릴만큼 너무 미워.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나가서 죽어.

내가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니.”라는 말들

이 생각도 없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무의식적으로 파괴적 욕동이 있다고 죽

거나 죽이지는 않는다. 차이점은 얼마나

튼튼한 자아(Ego )형성을 가졌느냐에 따

라 자신의 파괴적 공격성을 분출하는 방법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셜리를 살펴보자.

어린나이에 스타가 되어 쏟아지는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자아가 어떻게 그 큰 인기

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그녀의 자아형성과정

을 추측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녀의 죽음을 발견할때 그 큰 집에 혼자였

다는 정보로 통해 가족과는 어떠한 관계였

을까?하는 의구심을 버리기는 힘이든다.

그녀가 자살하기 전 몇년동안 가족과의 연

락이 없었다는 자료또수 그녀가 과도한 ‘

자아 이상화(Ego Ideal)’에 빠져들지 않

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자아 이상

화는 부모를 이상화하여 형성된 이상화한

자기대상이다. 자아 이상화가 너무 과도하

면 비현실적인 요구를 자신의 이고가 감담

하기 힘들어지고, 이고는 자신의 실패를

‘초자아(Super Ego)로 부터엄격하게 처

벌을 받으며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 이런

정신적 고통이 자아붕괴(Self-Break-

down)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

을 하게되는것이다. 코헛은 이러한 상태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달래 줄 대상의 결여에

의해 자신 스스로 달래고 안심시키는 능력

이 발달되지 못했고, 실패와 상실에 심각한

나르시스틱 모욕(Narcissistic Insult)을 받

으며 우울과 함께 붕괴불안(Disintegration

Anxiety)를 경험한다고 한다. 붕괴불안은

인간인 경험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불안이

라 명명하며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심보

다도 더 클 수있어 이 불안으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한다. 

유씨의 간접타살의 욕구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를 말하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

다. 타살을 자행하는 그룹의 특징을 보통

싸이고 패스 인격장애로 보는 견해가 많다

, 그들은  성장과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며, 부모 요인과 같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학대나 고통에 대한 분

노가 공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파괴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강박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

해 선택하는 방법들이 자신을 해치거나, 타

인을 해치는 극단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유씨가 싸이코패스라고 결론을 짓

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녀가 울트라군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된 원인에 어

떠한 것이든 간에 사랑하던 애인을 죽이려

고 한 그녀의 의도와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자살과 타살의 충동과 행동을 없애기 위

해서는 자신이 갖고있는 파괴적 공격성 성

향을 스스로에게 쌓아두지 만 말고 건강하

게 표출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셜

리에게 진정으로 그녀의 아픈마음을 들어

주고 달래 줄 대상이 있었다면 그녀가 이

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유씨가 느

끼는 살의적 충동을 그 누군가가 들어 주

었다면  자신이 한때 사랑한 애인을 죽여

버리는 망상적인 집착에 빠져들어 갔을까

? 앞날이 창창했던 두 젊은 아가씨들의 사

건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자유롭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시간이 왔다. 외

로운 타국에서 우리 교민들에게 더욱 더 필

요한 능력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며 글

을 마추도록 한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24 Havard St.
Brookline, MA 02446
74 Elm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wish to kill, the wish to be killed, the wish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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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혔던 일이 풀릴 것입니다. ●금전: 인맥을 활

용하는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결과의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애정: 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 떨어져 큰 일 나는 줄

만 알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날개가 있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쥐띠 | 막혔던 일이 풀릴

●운수: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

정해보세요. 전보다 대인관계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금전:완

벽하게 하려다가는 끝이 없는 법이니 매사에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

요. 빈틈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 풀리게 합니다. ● 애정:누구나 어느 날 불쑥 동하

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무조건 빠져들어 갈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불쑥 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운수:주위의 도움을 사양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

니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열

심히 하느냐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

이지 않게는 한만큼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애정:기회가 항상 있

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그때그때 전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한만큼 얻는 것이 있는

●운수: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니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금전:일이 성사

되기 전에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다 된 일이 막판에 틀어질 수 있습니

다. ●애정:불만족스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평을 입 밖

으로 내는 순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6, 74, 62, 50, 38, 26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 운수:우물 안 개구리는 바깥세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 금전: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 애정:꼭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야 고

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고문이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 운수: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는 정작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유지하

지 못할 것입니다. ● 애정: 항상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한쪽은 이미 끝났는데 다른

한족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뱀띠 | 타이밍이 문제

● 운수: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서 벗어나려는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은 금전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밉다밉다 하면 어떤 행동을 해

도 다 밉게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아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뾰족한 해답을

●운수: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

니니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금전:실패를 여기서 포

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노력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시 도전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좀 더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현

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양띠 | 얼마든지 기회가

●운수:단 하루라도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금전: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큰 열

매를 맺는 나무를 심은 것이라 생각하세요. ●애정:부부화합에 힘써야 합니다. 부

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1. 69, 57, 45, 33, 21년생은 19,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닭띠 | 여유가 생기면서

●운수:꿈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질 무지

개라면 곤란합니다. 먼저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주먹구구식 일처리나 어설픈 임기응변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

하게 일처리를 해야 돈도 들어오고 살 길이 열립니다. ●애정: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3일 길일. 20, 22일 주의.

원숭이띠 |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 운수: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려면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

다. ● 금전:가까이에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솔직히 속사

정을 표현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애정:자신이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보세요.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3일 주의.

개띠 |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

● 운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잘

극복해야 합니다. ● 금전: 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이미 손해 본

것이 복구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마

음을 받아줄 수도 없다면 빨리 정리하세요.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0일 주의.

돼지띠 |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니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마동석, 박정민, 정해인, 염정아까

지 신선한 캐스팅 조합으로 기대

를 모으는 영화 '시동'이 크랭크업

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

한 '시동'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어설픈 반항아 ‘택일’(박정민

분)과 ‘상필’(정해인 분)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 밖으로 나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평점 9.8을 기록하며

호평 받은 조금산 작가의 인기 웹

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시동'은 마

동석, 박정민, 정해인, 염정아까지

원작과 완벽한 싱크로율의 신선

한 캐스팅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범죄도시' '신과함께-인과 연'

그리고 최근 '악인전'에 이르기까

지 매 작품 강한 존재감으로 흥행

을 이끌어온 마동석은 ‘택일’

이 일하게 된 장풍반점의 정체불

명 주방장 ‘거석이 형’으로 분

해 머리부터 발 끝까지 인상 깊은

캐릭터로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

정이다.

무작정 집을 나와 우연히 찾은

장풍반점에서 상상도 못한 이들

과 만나게 되는 어설픈 반항아 ‘

택일’ 역은 '동주' '그것만이 내

세상' '사바하'에 이르기까지 장르

불문 연기 변신을 거듭해온 박정

민이 맡아 거칠지만 순수한 매력

의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

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빨리 사회로 나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의욕충만 반항아,

‘택일’의 절친 ‘상필’ 역은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최근 '봄밤'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는 배우 정해인이 맡아 기

존 캐릭터와 180도 다른 연기 변신

을 보여줄 예정이며, '완벽한 타인

'과 'SKY 캐슬'로 전 국민을 사로

잡은 배우 염정아가 불 같은 손맛

으로 사랑하는 아들 ‘택일’을

키워온 배구선수 출신의 ‘택일

엄마’ 역을 맡아 진하고 유쾌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별한 개성, 풍성한 매력의 캐

릭터로 분한 배우들의 활기찬 에

너지로 가득한 '시동'이 뜨거운 분

위기 속 모든 촬영을 무사히 마무

리 지었다. 마동석은 “가슴 따뜻

하고 재미있는 작품이라 촬영하

는 내내 저까지 기분 좋아지는 느

낌이었다. 개봉하는 날까지 모두

파이팅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모든 분들과 아주 재미있게 촬영

했고, 이렇게 좋은 현장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다. 행복하게

촬영한 만큼 관객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해인은 “시

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우

면서도 영화가 어떻게 나올까 기

대가 크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주 열정

넘치는 '시동'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염정아는 “재미있으면서도 따

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란다. 곧 찾아뵐 테니 많

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

시동'의 최정열 감독은 “모든 스

태프분들, 배우분들과 마지막까

지 재미있게, 신나게, 열심히 작업

한 만큼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특별한 캐릭터들의 유쾌한 케

미스트리와 웃음, 때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이야

기로 공감대를 전할 '시동'은 후반

작업을 거쳐 관객들을 찾아갈 것

이다.

aluemchang@news1.kr

마동석·박정민·정해인 '시동', B급 감성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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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KBS 2TV '정해인의

걸어보고서'의 티저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멜로 장인'

에서 '다큐 초보'로 변신한

정해인의 허당 매력이 본 방

송을 향한 기대감을 한껏 자

극한다.

오는 26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되는 '정해인의 걸어보

고서'는 대한민국 대표 장수

교양인 KBS 1TV '걸어서 세

계속으로'를 예능으로 재탄

생시킨 프로그램으로 단순

한 여행 리얼리티가 아닌, 걸

어서 여행하고 기록하는 일

명 '걷큐멘터리'다. 정해인과

그의 절친인 배우 은종건 임

현수의 별천지 뉴욕 여행기

를 그린다.

이 가운데 공개된 티저 영

상은 '걱정 인형'으로 변신한

정해인의 반전 인터뷰로 시

작돼 시선을 끈다. 정해인은

회차 걱정부터 시작해 시청

률 걱정, 급기야 분량 걱정까

지 하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

다. 이어 뉴욕에 입성한 정해

인은 훈훈한 비주얼로 거리

곳곳을 누비는가 하면 현지

어린이와 하이파이브까지

하며 그럴듯한 여행 다큐 피

디의 포스를 뽐내 흐뭇한 미

소를 자아낸다.

그도 잠시 정해인은 '생초

보 다큐 PD'의 면모를 숨기

지 못해 웃음을 안긴다. 정해

인은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프로 PD들처럼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을 연발하

며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현

지인들을 만나보고, 현지 문

화를 겪어보려 하지만 좀처

럼 멋진진 그림이 나오지 않

았다.

심지어 매운맛에 된통 당

해 눈물을 쏟고, 갈매기에게

구애를 펼치다 무참히 외면

당하고, 뉴욕 귀신 앞에 쫄보

가 되는가 하면, 혼자만의 뱃

놀이에 "나 지금 너무 고독해

"를 부르짖는 정해인의 반전

허당기가 배꼽을 잡게 만든

다. 이에 '다큐 초보' 정해인

의 좌충우돌 뉴욕 여행기가

기대를 모으는 동시에 이 과

정에서 드러날 '처음 만나는

정해인'의 모습이 궁금증을

수직 상승시킨다.

aluemchang@news1.kr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멜로장인→허당 다큐초보 변신

"많이 놀라셨죠" '전현무♥' 이혜성, 방송서 열애 직접 언급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전현

무의 연인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열

애 소식이 알려진 후 "앞으로도 좋은 모

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혜성은 13일 0시 방송된 KBS 라디

오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오프닝에서 "오늘 제 소식을 인터넷에

서 접하시고 놀란 분들이 설밤에도 많이

계실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직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여러

모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소식과

는 별개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좋은 모

습 보여드리겠다. 지켜봐달라"고 덧붙

였다.

1992년생인 이혜성 아나운서는 전현

무보다 15세 연하다. 서울대학교 경영학

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입사 후 뉴

스 프로그램과 '생방송 아침이 좋다' '스

포츠9' 등에 출연하며 진행을 맡아왔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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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썼던 적이있다. 이 지면

을 통해서다. 중국이 빛날 화華라

할적에, 일본은 화할 화和라 했다

. 인간관계에서는 말이 다른 모양

이다. 중국에선 관계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라 했다. 한편, 일본은

여전히 화和인데, 한국은 정情이

라 했다. 

한편, 우리한테는 한恨이란 말

도 귀에 익었다. 한은 오히려 억울

함으로 말할 수있을게다. 그런데

일본에선 우울함이고 유감에 더

가깝다고도 했다. 통한이고 절치

부심이라는 거다. 구야사이라 하

던가. 난 한국에만 한이란 말이 있

는가 했더랬다. 

정情이라면 내겐 소월의 진달

래가 먼저 떠오른다. 오히려 소극

적 감정인데, 은근함이 깔려있는

거다. 십 수년전에도 근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 싶다. 조용필의 노

래다. 정이란 무엇일까. 그의 목소

리는 찢기는듯 싶은데 깊고도 높

다. 첨언이다. 노래가사는 가슴만

쥐어 짜는데, 남모르게 무지개만

뜬단다.

정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

는 걸까

받을 땐 꿈 속 같고 줄 때는 안

타까워

정을 쏟고 정에 울며 살아 온 살

아 온 내 가슴에

오늘도 남 모르게 무지개 뜨네

어디 소월이나 조용필의 정뿐

이랴. 한국은 요즈음 더 적극적이

다. 툭하면 광화문에 모인다. 이젠

조용히 무지개 뜨기만 기다리지

않는다. 무지개 대신 촛불을 들고

나서는데, 적극적 정과 한풀이라

해야 할까.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거라 믿는다. 

이젠 정은 깊고, 한은 극복해야

하는것 아닌가? 잊어야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영화 서편제에 대사

이다. ‘소리가 제대로 여물려면

한을 소리에 실어라. 한을 소리에

실었다면, 이젠 한을 뛰어 넘어라

.’  한을 극복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싶다. 극복의 대상인게다. 고어

사전에서만 만날 수있는 단어가

되길 빈다. 고이 가슴에 묻어 두어

야 하지 않겠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게다. 풀

었으면 극복이다. 

한恨을 치료하는데 신약은 없

나? 첨언이다. 조용필만큼 넓은

음역을 소화할수있고, 음을 제대

로 낼수있는 가수는 드물다고 했

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시편 72:4) 

한담객설閑談客說: 정이란 무엇일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천 '조계산'을 돌아 '송광사'로 내려오며...

719회 

지난 주말에는 순천의 '조계산'을 올랐다

가 '송광사'를 거쳐 내려오는 멋진 산행을

했다. 한국 방문 중에 예쁜 단풍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도 빛깔 고운 한국의 단풍을 만끽하고 돌아

가게 되어 감사했다. 사진을 하시는 지인

몇 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눈 후 그 다음

날에 또래 친구들과 산행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시간이 허락되면 함께 산행하

자는 제안을 받고 사실 고민을 했다. 몇 달

전 다리가 아파 고생했던 생각에 어떻게 할

까 하는데 산을 오르지 않는 몇 분도 계실

거라는 얘기에 사진을 담아볼 욕심에 흔쾌

히 약속했다.

이른 아침 준비를 하고 픽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남의 장소에서 한둘 모이기 시작

하더니 여기저기에서 또래 친구들 30여 명

이 모여 버스를 타고 순천 조계산으로 달려

가고 있었다. 맛있는 아침 식사로 찰밥과

무짱아찌 그리고 무생채의 맛난 음식이 담

긴 접시가 앞에서 뒤로 돌기 시작했다. 처

음 경험해보는 나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

다.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감이 넘치

는 풍경이었다. 또래 친구들이라 편안해서

좋고 많은 친구들은 여기저기 초등 친구들

로 모인 그룹이라고 했다. 참 보기 좋았다.

서로 낯설지 않아 좋고 편안한 친구들의 모

임이었다.

버스 안에서의 긴 시간을 각자 편안한 데

로 눈을 붙이고 자는 이도 있고, 옆 친구랑

오손도손 이야기를 소곤거리는 친구도 있

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가서야 순천 '조계

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마음먹었던 것처럼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담당 총무가 30여 명의 친구들에게 산을

오를 친구들과 아래에서 구경할 친구들의

숫자를 묻자 다들 산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내가 계획했던 아래에서의 사진

담을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왕복 4시

간 정도의 산행이라니 그리 무리하지 않아

도 되겠다는 생각에 오르기로 했다.

그렇게 2시간 남짓 산에 올라가니 '조계

산보리밥집아랫집'이란 사인이 보인다. 벌

써 저기에 보이는 그곳에는 많은 산행팀들

이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자리를 잡고 있었

다. 많은 인파 속에서 빨리 먹을 방법은 산

행팀들이 4명씩 짝을 이루어 자리를 찾는

것이다. 계산대에서 오더를 마치면 보리밥

집에서 고추장과 참기름이 담겨 있는 누런

양은 밥그릇과 커다란 쟁반에 갖은 나물과

김치가 담아 가져다주는 것이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맑은 공기와 바람과 함께 오색 빛 찬

란한 단풍을 바라보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이었

다.

보리밥집에서 맛난 점심을 먹고 2시간 정

도 내려오니 저 멀리 오색빛깔 찬란한 틈 사

이로 순천 '송광사'가 보였다. 빨리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일렁거렸다. 11년 전 2008

년 여름에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 일주일

을 선배 언니와 함께 보내고 왔었다. 그 십

여 년이 지난 기억 속 추억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 까닭이다. 여름에 보았던 '송광사의

뜰'과는 사뭇 다른 '고운 가을 풍경'이었다.

혼자 왔더라면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마음

이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송광사의

뜰'을 만나 셀폰으로 풍경을 몇 담고 돌아

갈 수 있음도 감사라고 마음을 위로했다.

이렇듯 처음 만난 친구들이 오래 만난 친

구들처럼 정겹게 다가왔다. 그것은 산을 오

르며 서로의 힘듦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배

려해주는 마음에서 일게다. 또한, 그렇게

산의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맛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정겨움이 서로 교감했

기 때문이었을 게다. 삶이란 것이 뭐 그리

거창할 것도 뭐 그리 움츠러들 것도 없다는

생각을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다. 이렇듯 삶이란

서로 작은 마음을 열어주면서 따뜻한 웃음

을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이

미 행복은 내게 와 있는 것이다.

사진을 좋아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담는 지인 심 작가님 덕분에 사진작

가 몇 분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산행을 하

며 기쁨과 행복을 가득 담아왔다. 사실 이

번에는 산행을 못 할 것 같은 마음에 등산

화와 등산복을 준비하지 않고 한국에 왔다

. 갑작스러운 산행 계획 덕분에 청바지를

입고 산을 오르내렸으며, 버스를 타고 가는

중 어느 휴게소에서 몇 친구들과 함께 내려

가격이 싼 운동화를 하나 사서 신고 산을 올

랐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4시간 남짓한 산

행이었기에 그리 불편함 없이 즐거운 마음

으로 오르내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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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팔때 셀러의 궁극적인 바램은 빠

른 시일내에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의 입장에서는 바이

어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게하는 중요한 포

인트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구매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들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즘 바이어들은 인터넷 서치에 익숙

해져 있고, 따라서 회사 브랜드도 아주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Berkshire

Hathaway는 미국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동산 명품 브랜드

입니다. Berkshire Hathaway 와 연동 되

었을때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높은 가격

대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

제로 Berkshire Hathaway 의 평균 매매가

격은 NAR(National Association

Realtors)보다 24%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먼저 리스팅을 접하는 바

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찍은 사진과 비디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사진으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하면 그 집을 보러올 잠재적 바이어들을 놓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쳐

나온 사진들과 가능한 많은 숫자의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online website

(Zillow, Trulia, Realtor.com)나 리스팅 에

이 젼 트 의  Facebook Business page에

share 되어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3. 스테이징(Staging)도 빠질수 없는 요

소입니다. 우선 가족사진이나 너무 많은 소

품이나 가구들은 치우고 따뜻한 집의 느낌

을 줄수 있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 위

주로 가구와 소품을 배치함으로써 바이어

에게 가구 배열이나 공간 사용등의 아이디

어를 줄 수 있습니다.

4. 마켓에 내놓을때 처음 리스팅 가격이

중요하고 첫 1달동안 바이어들의 반응이 가

장 중요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리스트

하고 혹시나 높은 가격에 살 바이어를 기다

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좋은 가격

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는 아주 좋지 않은 영

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이어들은 셀러가 집

을 파는 것에 대해서 신중이 하지 않거나 가

격을 깎아줄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5. 잠재적 바이어들이 인터넷 서치를 하

다 리스팅 에이전트를 컨텍했을 때 바로 연

락이 되지 않거나 follow up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파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성실한

에이전트와 일을 하시는 것도 매우중요합

니다.

6. 작동이 되지 않거나 수리가 필요한 것

을 알고 있다면 집을 마켓에 내놓기 전에 미

리 고쳐 놓아야 인스펙션을 했을때 큰 문제

가 없는 것이 딜을 마지막까지 잘 마칠수 있

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7.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한 집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 공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볼수 있는 interior/exterior 페인

트를 하는 것입니다. 모던한 컬러의 페인트

하나만으로도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8. 바이어가 집을 보러올수 있는 시간제

한을 많이 두지 말고 showing appointment

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집을 보여 줄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고 바이어가 편히 집을 볼 수

있도록 집을 비워주시고 개 고양이등 애완

동물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주택매매는 절대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바이어의 취향과 심리를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내 집을 잘 팔

수 있는 현명한 셀러가 할 일입니다. 준비

된 에이전트 저 클라라 백은 이 모든 절차

를 전반적으로 도와드리는 full service를

해드리며 그 외 내 집시세나 집을 팔 계획

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립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현명한 셀러를 위한 내집 판매 전략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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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세기(13세 용춘공조) 에는, [용춘은 무

술戊戌년생이고 병진丙辰년에 낭주郎主가 되

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2세 풍월

주 보리공조에는 “보리는 계사년생이고 신

해년에 화랑주가 되었다” 와 “공은 3년간 풍

월주의 위位에 있다가, 부제인 용춘공에게 전

하여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의 기

록이 늘 정확해야 된다면, 여기서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계사년은 573년, 무술년은 578년,

신해년은 591년, 병진년은 596년이다. 화랑세

기의 기록으로 보면 보리가 용춘보다 다섯살

이 많다. 그리고 591년에 풍월주가 되어 3년간

위에 있다가 용춘에게 물려주었으니 594년(갑

인甲寅) 이 설득력이 있는데, 2년후인 병진년

으로 기록되어 있다. 약 2년간 풍월주의 위가

공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짜로 공석이

었는지, 저자의 오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또

한 박창화가 필사를 할 때 원본과 정확하게 했

는지, 오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김용춘은 금륜왕(제25대 진지왕)의 아들이

다. 어머니는 지도이다. 금륜은 진흥왕과 사도

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남 동륜태자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맛폭을 열려

고 월담을 했다가 개에게 물려서 ‘개죽음’

을 당한 후 금륜은 태자에 책봉되었다가 진흥

왕이 사망한 후 왕위를 이었다. 용춘의 어머니

지도는 진지왕의 왕비가 되기전에 이미 동륜

태자 궁에 있었다. 당시 동륜은 첫 부인 만호

가 있었고, 둘째 부인 윤궁이 있었다. 만호는

장남 김백정(제26대 진평왕)과 차남 백반, 삼

남 국반 그리고 애송공주를 낳았다. 윤궁부인

은 딸 윤실을 낳았으며, 동륜이 사망한 후 8세

풍월주 문노와 재혼하였다. 지도는 동륜과 사

통한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상이지만 동륜의 아들로 서자 흠반欽飯이

등장한다. 이 흠반이 삼국유사와 화랑세기에

서 음갈문왕飮葛文王으로 나오기도 하며 선

덕여왕의 부군이다. 을제乙祭도 선덕여왕의

남편이었다. 

지도왕후의 가계를 더 따라 올라가보면, 지

도의 부모는 기오공과 흥도이다. 흥도는 진흥

왕비 사도와 자매로서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

이다. 기오는 선혜왕후(제21대 소지왕의 정비

) 의 아들이다. 물론 아버지는 소지왕이 아니

다. 선혜는 남편 소지마립간 외에도 승려 묘심

妙心, 홍기洪器, 호조好助 등의 남편이 있었다

. 묘심과의 사통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금

갑 설화’ 이다.185) 홍기는 기오의 아버지이

다. 호조는 문노의 할아버지이다. 참고로 홍기

의 아버지는 보기이고, 조부는 보신, 증조부는

미해(미사흔, 내물왕의 삼남이며 눌지왕의 동

생으로 왜에 볼모로 있다가 박제상이 구출했

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 ‘박제상전’ 과 삼국

유사에 연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전

한다) 이다. 홍기의 조모 황아는 눌지왕의 딸

로 치술공주가 낳았다. 이 치술공주가 박제상

의 부인이었는데 박제상이 왜에서 죽은 후 눌

지왕이 후궁으로 삼았다. 

치술공주는 제 18대 실성왕의 딸이다. 박제

상의 부인이었는데, 왜에 볼모로 간 눌지왕의

동생 미해를 구하러 갔다가 왜에서 죽은 남편

을 동해 바닷가 언덕에서 기다리다가 망부석

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실제로는 눌지왕

이 박제상의 충심을 기리고 치술공주을 위로

하기 위하여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딸 황아

를 낳았다.

박제상과 낳은 치술공주의 딸 청아는 미해

의 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들 박효원은 밀양

박씨 족보에 등장하고, 고려의 개국공신인 박

술희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아들 박

문량은 신라 전기의 거문고의 명수로 영해박

씨의 족보에 등장한다. 후대들에게 ‘백결百

結 선생先生’ 으로 더 알려진 박문량은 삼국

사기에 의하면 가문의 내력은 알 수 없으며, 백

결선생이라 불린 기록을 인용한다. “낭산狼

山 아래에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였다. 옷

을 백 번이나 잡아매어 마치 매추라기를 매단

것 같았다. 당시 사람들이 동리東里의 백결선

생이라고 불렀다”(삼국사기 권제48, 열전).

그는 세상의 모든것을 잊고자 거문고만 타고

있었으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다. 어느해

섣달그믐날 부인이 이웃집 떡방아 소리를 부

러워하자, 떡방아 대신 부인에게 들려준 떡방

아 소리인 ‘대악’, 즉 방아타령이 유명했다

고 한다(삼국사기 권32, 잡지1).

185) 삼국유사의 기이 제1 사금갑조의 내용

은 다음회에 좀더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91),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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